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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에 관한 예언이 많 

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 

들은 자국에 관해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예언이 

있었고 또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완전히 다르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약속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 

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약속을 담고 있다(창 18:19). 따라서 

구약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던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어떤 약속이 

나 관계를 나타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내포하고 있다(마 1:1 ; 갈 3 : 7~9 ， 14， 29) . 

예언이 있었으나 이 예언과 관계된 사람은 이를 알지도 못한 채 이루어 

질 수도 었다μ} 45:4). 이는 고레스 왕에 관한 것이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 

를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고레스는 모든 일을 예언된 대로 다 이 

루었다(대하 36 :22~23) . 이스라엘과 관계된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고레스 자신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하는 믿음으로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믿음과 행동이 없다면 그 약속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주어졌으며 또한 약속은 하나님의 은 
혜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 

과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민 14:30 ， 32~33). 

이와 같이 약속으로서의 구약은 두 가지 영향을 준다. 첫째， 우리틀로 하 

여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관한 문제임을 깨닫게 도와준다. 구 

약에서는 율법에 근거하고 신약에서는 은혜에 근거한다고 말히는 것은 잘 

못된 비교다. 구약에서도하나님께서는은혜로사람을부르시고 믿음과순 

종의 반응을 요구하신다. 둘째 약속의 완성이 약속을 받은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요구하기 때문에 약속에는조건이 있음을강조한다. 하나님의 약속 

을 받은 그 자체를 신뢰하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요구를 망각하고 딴 길 

로 갈 때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신뢰를 여지없이 따멸시켰다(암 

3:1~2 ， 5:2, 9:7 ; 렘 7:4,7,9,15).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같은 투쟁을 하셨 

다(막 13: 1~2 ; 요 8:33,37,39,41). 히브리서 기7.}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한 말로 경고한다(히 

3:7~8.11.14). 

하나님의 약속에는 영원성(히 10 : 19)이 있으며 이는구원받을소망에 기 
초하고 있다. 그러나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과 또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함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을 선포하면서 구약을 언급할 때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께서 
완성하신다. 만일 구약을 단지 예언으로만 생각한다면 구약은 더 이상 펼 
요가 없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속을 선언하셨고 또 그 목적을 분 

명하게 보여주셨다(히 12 :1~2) .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그 약속은 이 

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순종 

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마 16:24,27).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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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FEET 

(3)}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and that He had come forth from God and was going back to God, (4)got Up from suppeη 

and laid aside His garments; and taking a towel, He girded Himself. ... “”“Truω truly, 1 say to you, 
a slave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one who is sent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17)Ifyou know these things, you are blessed ifyou do them." 

(}ohn 13:3-17) 

J esu떠s' time h 

Jesus kno야w삐V씨VIn매1빙9 that His hou미Jr had come that He WOlωu비J 1버d depart 

out of this woα이r끼때|비d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 He loved them to the end"(Jn. 13:1) . After roughly 

thirty-three and a half years of living as a human being it was time 

for Jesus to depart this earth . This was the t ime for which He was 

born. This was the time that the wickedness of humanity reached 

a climax. The plot for His betrayal was underway. Judas had 

decided to sell the Savior. His disciples would soon abandon Him. 

Jesus knew all these terrible things and more lay ahead, yet He 

still continued to love His disciples . During this painful and sad 

time He instructed His disciples on crucial issues, like forgiveness 

as described in today’s Bible passage. 

The Savior took a servant position, “ J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and that He had come 

forth from God and was going back to God, got up from supper, 

and laid aside His garments; and taking a towel , He girded 

Himself. Then He poured water into the basin, and began to wash 

the gisciples’ feet and to wipe them with the towel with which He 

was girded " (Jn . 13:3-5). Jesus didn ’t request the best treatment, 

but rather chose to serve while eating . He didn’ t act like a special 

guest. He acted like a servant by laying aside His garments and 

washing the disciple’s feet. His position with God before coming 

to earth afforded Him all praise from the angels . He humbled 

Himself in leaving heaven to come to earth . He humbled Himself 

even more by coming to serve. At His last supper, He bent down 

to clean the feet of those He loved. He continues to wash away 

the filth of sin for those He loves, “ O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fornicators ,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effeminate, nor homosexuals, nor thieves, nor the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Such were some of you; but you were washed, but you were 

sanctified, but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in the Spirit of our God"(1 Cor. 6:9-11). What great 

love! The water symbolizes the Word of God, and only Jesus can 

administer its washing away of sin (Eph . 5:25-27) . God’s Word 

keeps us clean day by day. 

Peter protested over Jesus cleaning His feet, “ So He came to 

Simon Peter. He sa id to Him, ’ Lord, do You wash my feet? ’ Jesus 

answered and said 

have no part with Me.' Simon Peter said to Him, ’Lord, then wash 

not only my feet. but also my hands and my head.' Jesus said to 

him, 'He who has bathed needs only to wash his feet , but is 

completely clean; and you are clean , but not all of you.' For He 

knew the one who was betraying Him; for this reason He said, 

’Not all of you are clean ." ’ (Jn . 13:6-11) . Peter thought he could 

clean-up his own life . How often do we mistakenly think we know 

what we’ re doing? Trying to make th ings right on our own is a 

hopeless task. Peter sóon learned how hopeless after he boasted 

in Christ and then flatly denied Him three times . The ritual of 

washing feet does not bring salvation, only Christ can cleanse sin . 

In today’s world a lot of churches tell people that if they do th is or 

that then their sins will be forgiven , but this is simply not true. We 

are washed at salvation, " He saved us, not on the basis of deeds 

which we have done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by the Holy 

Spirit"(Ti t. 3 :5) . Salvation is God's gracious gift, not a reward 

earned by man for man ’s worthwhile acts . In our spiritual life as 

Christians our feet get dirty walking around , but we need only 

confess our sins to be entirely clean again . 

The call to all is to have Jesus wash your feet, and the call to all 

believers is to wash one another’s feet. "So when He had washed 

their feet, and taken His garments and reclined at the table again, 

He said to them, ’Do you know what 1 have done to you?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you are right, for so 1 am . If 1 then, the 

Lord and the Teacher,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For 1 gave you an example that you also should 

do as 1 did to you . Truly, truly, 1 say to you, a slave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one who is sent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 If you know these things , you are blessed if you do 

them' '' (Jn . 13:12- 17). As Christians, we ought to forgive each 

other. We ought to be humble. We ought to be very careful in 

applying the Bible to others. Are you like Jesus when it comes to 

washing another ’s feet or are you more concerned about 

impressing others? Do you take the time to help others keep their 

faith clean? 

My dear friends , Jesus knew all the terrible things that His 

disciples and others were going to do to Him, yet He still loved 

them. Jesus is calling you to humble service. He is calling you to a 

clean walk in life. Only Jesus can keep us clean in this filthy world . 

Are you willing to serve 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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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찢 ;71 섭 

(3)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야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μ)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곁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 

(16)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3"'17) 

여l 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 
|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인간으로서 약 33 

년 6개월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 

다. 이 때를 위해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 때는 인간의 사악함이 절정 

에 이르렀던 시간으로 그를 배신하기 위한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 

다. 유다는 구세주를 팔기로 결정했고，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버릴 것이 

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모든 일을 아셨고 더 많은 일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사행}셨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슬푼 

시간 중에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술된 용서와 같은 중요한 문 

제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구세주가종이되다 

구세주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요 13:3~5). 예수님은 최상의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식사 때에 섬김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특 

별한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종처럼 자신의 겉옷을벗 

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함 

께 했던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모든 찬OJ=-을 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 

러나 주님은 히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 

다. 또 주님은 섬기심으로 더더욱 낮아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 

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주님 

은사랑하는 제자들이 지닌 죄의 더러움을 계속해서 씻어내어 주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히는 자나 간음히는 자나 탐 

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리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지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라!' (고전 6:9~1l).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씻기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수 있습니다(엠 5:25~2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지 

켜줍니다. 

베드로는반대하였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지몬 베드로에 

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 

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 

는 알려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너를씻어주지 아니하면네가나와상관이 없느니라시 

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용소서 예 

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자는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 

13:6~11).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 

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옳게 만들려는 시도는 가망이 없습니다. 베 

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그리스도께 큰 소리를 친 후에 예수님을 단호 

하게 세 번 부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발을 씻기는 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 

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씻겨 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 

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딛 3:5).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 

물이지， 인간 자신의 공로로 얻는 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인 삶을 사는 우리의 발은 이리저리 걷다 보면 더러워지겠지만， 우리 죄 

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시려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을 부르시어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12~1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 

다. 남의 발을 씻어줄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에 

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더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다른 이 

들이 믿음을깨끗이 지키도록도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할 모든 끔 

찍한 일들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 

러분을 불러 겸손히 섬기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불러 정결한 삶 

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 

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길 원하십니 

까?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러셨 

듯이 사랑과 용서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아 

멘.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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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는 예 

수님의 친동생이다. 처음에， 그 

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 

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 

시는예수님을보고미쳤다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바뀌었 

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 아닌， 그리스도로 믿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온 

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 

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 

시니라!' (약 1:1끼. 야고보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전하고 있다. 그 

런데 이 축복은 여느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괴는 전혀 관계가 없 

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7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 

가장성한즉사망을낳느니라”고 먼저 언급하였다. 욕심은곧자신의 욕망， 꿈， 자 

존심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1장 16절에서 간곡하게 호소한다. ‘패 사랑히는 형제 

들아속지 말라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 꿈과 이상으로 포장된 욕심 

(자존심)을 갖게 만든다. 이 욕심에 기초한 세상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게 한다. 여 

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 야고보가 함}는 놀라운 축복은 세상이 말하고， 공감 

하는축복과는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말할수없는 은사 
놀라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은사이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 

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9:15). 은사는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거저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 은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은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님은 가난하게 되셨다(고후 8:9). 성육신 즉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다. ‘b띔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지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말할 수 없는 은사이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영벌， 지옥을 피해 은사， 영 

생， 천국을소유한자가되었다(요 3:16). 

·말할 수없는 말 
놀라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말이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 

한 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때 닙않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안디옥과 

이고니옹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히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져 바울 

은 거의 죽게 되었다(행 14:19).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이꿀려 낙원에 가서 말로 표 
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가 낙원으로 이꿀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후 12:4).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표현할수 없는 말은 천상의 언어였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을 다시 살렸 

다. 이미 죽은줄알고성 밖에 버려진비울은다시 일어났고， 다음날복음을전하 

려 더베로 갔다(행 14:20). 말할 수 없는 말은 영혼을 살려 복음을 전하게 한다. 예 
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오 

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녹 23:43).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놀라운축복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완전히 낮아지시어 십자 

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여 종국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엠 

4:8~1O).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놀라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폐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 

였으나 사랑히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 

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벤전 1:8~9). 영광스러운 즐 

거움을 얻기 위해서 펼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로 아니다. 자기를 부 

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은혜이다. 이것을 얻는 자가 진실로 복되다. 환난 

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벤전 1:끄~잉). 이것은 오직 주님을 앙망히는 자를 위한 준비된 은총 

의 기회인 것이다(사 64:4).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들 

은 항상 불평하였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출 33:3,5 ; 신 
9:6， 13)이라고 진노히셨다.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놀라운 축복을 보지도 듣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고전 2: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축복을 얻으려고 고 

집부리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위선자가 되어 있지 않은가? 욕심(자존심)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 
자. 말할 수 없는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참여하길 원한다. 놀라운 축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을 따르는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략’(행 1:1에. 



처음에는 선교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다. 그런데 이 소감문 

을 쓰고 있는 지금， 정말 이 사역이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 더 자 

라게 해 준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번 선교는 나의 첫 번째 선교였다. 처음으 

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많이 어려웠다. 많이 부족한 까닭인지 내가 말하 

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아니오”였다. 그래서 그런지 나의 성격 

때문에 짜증이 난 적도 많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피해다니고， 말을 알아듣 

을 때까지 밀돼야 하는 사이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리 적극적인 행동 

을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점도 많았다. 기도도 충분히 해야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돼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여기서 후회한 것을 열심히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은 정말로 좋은 것 같다 나로 인해 구원 받은 영흔들을 볼 때마다 뿌듯한 기분이 들어 정말로 좋 

았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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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영(중등부) 

다른 때보다，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배시죠빼 늦지 않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 . 그것1(}큼은 절대로 늦고 싶지 않았 

습니다. 오늘이 무슨 늘엔지 알기라도 하듯， 아침부터 비가 추적거렸지요. 창 

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죠띨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의 이성으로 

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이야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 

리의 삶 속에 실재가 되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격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정돈하고， 제 시ζk게 자리에 앉아 예수 

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당 앞， 중앙에는 새하얀 천이 덮은 주님의 식투L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잔치 

였습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내가， 감히 이 성대한 만찬에 초청되어 앉아 있 

다니요. 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중 속 한 명일 뿐이었는데 . 그분에게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운 군병들 중 한 명이었을 텐데 . 아니 그냥 내 삶 속에서만 

찾아봐도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포기한 그런 나를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부르 

셔서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말씀과 찬양 

또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난 아무 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그저 내 상한 

심령，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마음， 내 모습 이대로 나 

아올뿐입니다. 

병들고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를 대신해 이제는 그 모든 수치까 

지 친히 당하신 예수님. 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료띨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죄 지을 준비를 하며 죄악의 옷을 갈아입는 더럽 

고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길 좋아하 

고， 세상의 영광을 쫓길 더 원한 내 수치스러운 모습. 내 갈01-011서 말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땅의 꿈과 비전 

들만 바라보고 사느라 십자가는 마음속 구석 다락방 어딘71에 처박아둔 내 

교만한 모습. 나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 중의 괴 

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증스러운 내 모습 때문에 울고， 또 그런 나 

를 위해 그 귀한 생명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로 나아가는 길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다 결국 포기한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젊어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 

지 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iLk속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 내 더럽고 병든 몸을 블고 나와 보혈의 공로로 

씻겨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요써1 예수님이 사시는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끊 

임없이 죄 짓기를 갈구하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시 116: 12). 이제 내 요k게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 

‘:}<거l 대하여 나는 죽고，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 

만 노래하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 

손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 

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 

과 명예가 아무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해도 

“누가 우리를 주의 사료k게서 끊으리요 이 고백 

하게 하신 주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현재 캄보디o}에서 대흐넬 다니고 있는 

론 리홍이에요. 충현교회 선교팀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접했지요. 이후 저는 충현교회에서 보내주 

시는 말씀을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볼 때마다 항상 기쁘고 

생명의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현재 이 복음을 저뿐만 아니라 저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성경을 공 

부하고있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우선， 보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믿지 않는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둘째， 우리 학생들 중 몇 명이 건강이 좋 

지 않은데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선하신 돗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캄보디아 

는 물가도 비싸고 모든 생활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주님 

요k게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넷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인 

되셔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 

도록 항상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교유l윈회에서는 복음을 듣기를 희망하여 

연락처를 알려 준 선교자의 영혼들에게 

주일영문걸교를 OH주 이메일로 발송하고 았다 
우l의 글은 죄근 캄보디아대l 있는 

론 리홍 형저l로부터 온 펀지이다 

이번 주에 졸빌띠는 선교팀 (3개 팀) 

빡
메
 
때
매
 

팀장 기 간 

5월 10일(화) - 5월 18일(수) 

5월 11 일(수) - 5월 19일(목) 

5월 11 일(수) - 5월 19일(목) 

저보써 
o ζ'0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3개 팀) 

기 간 

5월 2일(월) - 5월 9일(월) 

5월 2일(월) - 5월 10일(화) 

5월 2일(월) - 5월 10일(화) 

지난 주에 도ξ반 션교팀 (1 개 팀) 

기 간 

4월 25일(월) - 5월 3일(화) 

성종규(대학부) 



주깐중현 

어린이후밑 

함효삶쓸f선 혀I수 념 ̂ r량쓸H요 ! 

“우리 1 1-.정혀l 엄한 삽1-1-1 1-.으t 
사랑을 *κ뻐깨f 1 1-.르쳐추고 

싱어요" 

“부활은 생영o(죠. 성 
%f&f는 a뻐 I를 보여 'ÉH 

빠부활절으f 1t-동도 
귀성니다" 

“한국인 영a(-.를 둔 
@에허nif 한국석 
부웰정을정헝&태l 

합니다" 

“내까 힌설로 너회에께 이르노니 

누구든지 학나냄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틀이지 않는 자는 

휠맏쿄 꺼끼 틀어까지 못마리라 학시니라 ” 
(누까혹옴 18:17) 

선생닝0' 우리 친구환{깨I 처음 

쓰는 면"，인 껏 강네쓰는 켓도 또 우리 효은0'， 새헝01， 
, , 수띤0'， 태흥이， 수인o'!f 진우롤 

맨f깨 된 껏도 추닝의 껴1'.획*생인 껏 한k 

암방 수 ~는 추얻0' 너·뮤 1'C'"련쳐. 우리 천구툴0' 한추깐 

동안 우뱃을 tfc꾀 "，냈는"，? 0(-.픈 콧은 없었는，，'? 밥은 활 억교 "，냈는치? 녀 

회향’l 대한 뭉곰증을 한lt특 안고 반궤를 "대한단c，... 너호l활fl 대한 궁금층 

은 @배f 녀흐l틀올 계획한! 추닝0' 선생닝보다 뎌 .코제 ，(-.치고 껴I실꺼야 

녀회를과 빼H실빼 앉I써 여빼흘 춘비하는 바음으료 찬양올 tf고 #κf닙빼 혼 

전한 마음으로 여빼H훌 드리는 요씁을 보연 어리"，만 쓸수한 a(-.음이 보여서 너우 

나 "보도κt 칸센l만 헝0' 녕"，는 쏟셋과 빼쁜 목소리로 울동과 한양을 하고 전 

도1-'"닝의 말함fl 홈긋l 흥긋! 퀴를 "활예 정충하혀 듣는 요씁은 여l수맨H서 회 

교로 1뻐하설 요습이라는 생(1，1-0' 말i. 그리고 우리 진구둠은 여’수닝의 퀴한 

선물이라는꺼 얄교 ~"" 
지은진(교시， 유아부) 

률린。편웰 
Q. 교회에 오는 것이 종은가요 ? 

• 오늘 교외에 처음 왔어요 처 

음에는 딸렸는데 적응하고 냐 

니까 녀무 종아요 . b증에 옥상 

도 있어서 좋아요 . 오늘 진구 

랑 같이 교외 요려고 알람 맞줘 

농고 갔는데 알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 (안서연， 초등1푸 j 

• 선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 
요 . ( 이추은， 초등2걷 j 

•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 
요 . ( 이요연， 초등2부) 

• 예배도 드리고， 산앙도 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하냐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종아요 . (안재링， 초등2부) 

•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요 . (얽l연， i/. ~I부 l 

• 예배 드려서 좋아요 . 예수님 

을 기.쁘게 해 드리니까 좋아 

요 . (획얀싱， i/. ~I￥ l 

Q , 찬양대를하는 것이 좋은가요? 

• 명소에도 산양을 부르 

는데 추일에는 산양대 
를 하언서 더 많이 산 

양을 부를 수 있요니까 

좋아요 (깅은얘， 초등2후) 

산양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얀재림， 초등2쭈 ) 

• 노래하는 게 좋아요 (깅얘링， 초등1￥l 

• 산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랴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 ( 。얘F 초등l￥ l 

제 1149호 

Q.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추하는 것이 줌은가요 ? 

• 바이올린으로 음이 많이 낼 수 있어서 좋아요. 사 

실 가사를 얀 외워서 종기도 하고요 . ( 01획태， 초등2부) 

• 바이올린으로 예수님을 산양발 수 있어서 좋아요 

r강유나， 초등2부l 

Q ,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 닌텐도 Wii 스포츠 받고 싶어요 운동도 아고 임 
좀 기르고 싶어요 . (안서연 죠등1부l 

• 예쁜 멸통 받고 싶어요. 집에 멸통이 많은 
데 다 닭고 긴 연띨도 잘 안 들어가서 

요 . (얀재링， 초등2부) 

• 퀴여운 강아치요 ， ('Y"뻔， 유l부l 

• 엄마의 품이요 엄마가 좋으니까요 . 

(이i/.~ ， 초등1부 l 

• 예쁜 인영 받고 싶어요 (장상아， 홈~I휴 l 

싫헬I 
‘’「‘’

• 산송가요. 예수님안테 더 많이 산양드렬 수 있으 
니까요 . ( '?.t채헝， 초등뿌 l 

• 지금보다 죠금 더 큰 바이올린을 받고 
싶 어요 (이외태， 초등2￥l 

• 플룻이요 . 플룻 언추하는 법을 배워서 
다른 악기로도 예수님을 산양하고 싶 

어요 . (강i/.냐， 초등2부) 

취재 • 한링이， 문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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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탁아부는 어떤 곳인가요 ? 

부모님들이 집웅하여 예배를 드렬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아추는 곳이에요 . 예수님을 섭기듯 ， 내 아이 

를 돌보듯 온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지요 

Q.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탁아부는 수요일 (10:30 -12: 00) ， 금요일(요우 

b :OO-q:OO) , 주일( 8:30 -오후 b : OO) 어| 운영되는 

데 주일에는 2 ， 3 ，니부예배를 기준OH 종 3과로 냐뉘어서 운 4 

영돼요. 1과는 8:30-10:30 , 2과는 10 :30-1r30 , 3 

파는 12:30-roo까치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교구모 

임 전까지 운영되는 거지요 . 그리고 저녁예배 시간인 오후 

5-b시에도 운영되고 있어요 예배는 주로 잔양과 율동， 

그림 ,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질 

문하고 대담하는 방식으로 신앵OH요. 부모님들은 반드시 본 
당에서 예배를 드려 추세요. 

Q. 탁아부는 교회목표 증 하나인 선국일꾼 양성에 어떠안 역알 

을하고 있나요? 

어릴 때부터 말씀파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풍요하다고 

생각해요 . 탁아부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맡아서 자식처렴 여 

기며 가르치고， 기도아며 양육애요 . 탁아부에서부터 선생님 

들의 기도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영아부， 유 

아부， 유치부， 조등부로 올라가며 

선국일꾼으로 양육되는 거라 

생각해요 

Q. 탁아부만의 장접이 

있다면? 

열려 있는 공간이 

라는 것이 장접인 
것 같아요 . 자유 

로운 분위기라 아 

이들이 집과 같이 

여기고 편하게 지내 

요 공간이 넓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갓난아기부터 5서| 

의 어린 아이까지 보두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 서로 돌보고 어울리 

는 모습이 삼 아름다운 곳이에요 . 각 부서의 예배가 끝나면 

큰아이들이 와서 동생을 돌보고 선교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Q . 탁아부를 안 마디로 정의해 표언해 본다연 ? 

‘탁아부는 오케스트라 

다.’ 각 악기의 소리가 

죠와를 이루며 아름 

답게 어우려지 

듯， 아이들의 예 

쁜 소리가 아름 

답게 어우려지 

는 꽂이기 때문 

이지요. 

주간충현 2이 1 년 5월 8일@ 

사랑하는 시어머님께 

어머닙，뺑얘짧 

며느리 뺑에l요 Dl년 어버이주잃은 저에재 를벌하게 ct7t&니다. 직년， 결훌& 

륭해 일쟁의 반따빠 염께 믿옴의 가정흩 얻었고 포 새로운 부모낼i 가촉톨흩 

주님이 션률로 주셨으니까요 결혼 후 처용 'i!OJ'ð'촌 어버이4주일。뼈요 주님쩨 

감샤드립니다. 

사람의 실이 주님의 섭리 오빼 았읍흩 HJi!뽑니다. 그 가훌폐 저와어머님이 한가 

족01 된 것온 주님의 륙벌한째획이겠죠? 많은 O톨이 시어머니와씌 관계톨 어려 

원빠멘저는혼빚 쟁서톨뛰어넘어 애수그리스도의 시항안에서 복옴으로빼4 

가될 수았융흩확산합니다. 그리고。)01 주님이 그렇께믿물었고요 

모든얘때얘 따지지 않고향상같온~Ji!에서 가노센깐마흩으로에배드리샤는어머 

님의 모습흩불니다. 그라고 1도살흩 지키며 범낮없이 기도여논 어머님의 모숍흩 

보며 주님과의 천밀한교혜가무엇인지， 주많l 풋& 구*판 챙l 무쨌IX빠 배 

운닮따. 그런 어머님의 삶을 톨 때면 저도 주님 앞에 훌로 때까 쉬지 않고 기 

도:&1교 에수 그리스도톨 더 깅이 알고자며는 n뻐이 률니다. 또 에전에 쩨까마 

융이 힘률고 술훌 때 어머님째서 뺀 알고 :71도해주ÁI고 격려얘 주였던 것이 기 

억나요 어머님， 때로는 따함께 우리 엄마처럼， 때로는 도전흩 주시는 빼4님의 

샤랍으로 제제 대빠주섬에 김*돈련요 획;깨61며 추님 앞에 더 힘써 니op도 

륙 계속그뺀에서 도전해 주셰요 또한어머님의 충보 기x.의 얼맴! 님편흩보 

며 주님께 쟁l드립니다. 더톨어 I표 그렇게 1합논 환축환 여인이 되고자 다 

짐하기도 6l고요 

시!격 어른톨중애 01펙 주님흩 영첩하지 않으신 훈톨이 았재t 주님이 확산흩주 

섭니다. “주 에수톨 믿으라 그리*땐 너와 넨 집이 구원흩 받으리라’뺑 l없>. 아 

직 믿지 않으시는 기촉톨과 모어서 에수님 이야기톨 히고 에배톨드훨 때면， 그분 

률의 미옵 벌이 참 순수한 것흩 보게 될니다. 주님의 때에 선하게 복용 기!운폐로 

인도얘벼 기!죠뼈댐.~1요 어버이주일， 무엇으로 마훌훌 표현휠 수 았""1요? 

무엇보다그리스도의 사령과그흙p홈과명~I 어머볕}빼1님， 그리고가혹 

롤에게 가택1빠 :71도*빠빼다. 

어머님! 매주일 n따멀리서 맛았는빨볼 무겹계 한}주Ál고향상신경빼 주시 

고 기!도빼 주셔서 강A법니다. 저도 향양맡혈 :7}JJJOJ'ð'파 :71도히논 며느리 훨께 

요! 건:7Jð'μ파， 성명 총민반주일 보빼요 뱀햄다V 

렘튿멜켄느라뺑f훌링 

f편때 ‘ [ μI 

2075 유민준 영아부 3 훌생 2102 신소연 초등1 부 7 문 희 

2076 윤서준 영아부 10 훌생 2103 유윤기 중등부 14 정원임 
2077 윤서연 영아부 10 훌생 2104 김주은 고등부 10 손경희 
2078 박온유 영아부 1 흩생 2105 이승환 중등부 3 김정확 

2079 백기태 양육반 23 홍성은 2106 박지원 중등부 3 박만복 

2080 이윤옥 17 윤정희B 2107 이민영 중등부 3 조예진 

2081 김경호 14 박민국 2108 김경민 앙육반 18 김명은 
2082 강창원 1 교역자 21 09 박미영 양육반 18 윤영희 
2083 김지혜 2110 전현길 중등부 13 깅영회 
2084 강호은 영아부 2111 김애심 양육반 12 신인순 
2085 조승경 초등2부 2 김옥권 2112 이인선 앙육반 16 석귀수 
2086 김지미 양육반 7 김숙자C 2113 박은성 앙육반 17 이지형 
2087 안철현 양육반 18 정운훌 2114 승수빈 유아부 17 이정인 
2088 노지수 중등부 2 송은화 2115 유새롬 앙육반 5 윤숙희 

2089 깅아업 중등부 14 임예랑 2116 이주영 초등2부 24 01숙희A 

2090 장예나 양육반 1 이소규 2117 박희숙 앙육반 2 최석수 

2091 민유진 중등부 13 박만복 2118 김공례 앙육반 2 심인순 

2092 황유선 18 전은실 2119 임완규 양육반 8 안성용 

2093 주영찬 양육반 22 서수길 2120 이상준 중등부 13 장금자 
2094 김형진 양육반 21 김재순 2121 박숙자 2 안분조 

2095 깅혜영 양육반 12 김성자 2122 이은실 청년 1부 10 한령아 
2096 정여진 앙육반 6 천원태 2123 최민준 19 정훈자 

2097 전영희 20 최하지 2124 신동임 10 정태순 

2098 륜중촌 앙육반 9 김영연 2125 황은철 양육반 14 천상현 
2099 정승천 양육반 4 이성숙 2126 김정환 초등2부 13 횡호선 
2100 정옥주 6 2127 이해은 10 김영록 
2101 신윤정 초등1부 7 정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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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소석 

(:) 2011 년 5월 8일 

혹웰 충현 
“uJ!!!:다 .!z.든 사람이 발융 만한 DJ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쩨셔 

죄인융 구원하사혀교 씨상에 영하셨마 하였도마 
죄인 충에 내1~ 왜수니라” 

Ä~ 
。기도의 

g유초흥 도써섬 찍 혹의 예수님 만니:11 

일 시 ’ 15웬디띔 주웰 12:3Cfv13:30 
장 소 · 저n교육관 7층 영유초중 도서실 

대상 ‘영유아 초등부학생 
내용 ‘잭읽어주기&책묘현하기 

대상 ，초 중등생 

문 의 내선 436, 010-0071용169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훤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일 시 :0뮤일 15.2Ov16:00:22일η째 
장소 ‘재교육관 507.호 대상 .인수집사전원 

정시피 전양연슐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생명(요 14: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일 시 ’ OH주일 15:α:>:29일ηp::o 

장소 길릴리흘 
궐시회 견양연흩 

델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따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흥릭 교외쭈힌 전도 일시 여뾰회 11앨쉬구역장영성훈련후 남전도회 14'앨퇴 14:00 

장소 · 여짧희 각교구구역장영성훈련징소 남뾰회 13.5 찌회 307.호 2 ‘ 4.6.8지회‘때7호 

톨셰 

1 윤소순 타교권시(배병호 집사의 모친 박금회 집사의 
시모， 24교구 보라1구역) / 4월 27일 별세 ， 4월 29일 
장헤 

2. 흥순칠 성도(6교구 잠실6구역) / 4월 28일 별세 ， 4월 

30일장혜 
3 이시우 타교집사(이정회 집사의 부친 액봉선 장로의 
장인， 4교구 개포우성구역) / 4월 30일 별세 ， 5월 2일 
장려1 

4 한대근 성도(한다경 성도의 부친， 7교구 장01 2구역) / 5 
월 1일 열세 ， 5월 3일 장혀l 

U!똥철 타교집시(양경숙 집사의 부친 송동영 성도의 
장인， 17교구 화정1구역) / 5월 2일 별세 ， 5월 4일 장혜 

6. 유운출 타교권세이상완 안수집사의 모친 김수진 집 
사의 시모， 24교구 동백2구역) / 5월 2일 별세 ， 5월 4일 
장례 

7 김종원 집사(하민자 권사의 남편 김주영 성도의 부친 ， 
24교구 만현1구역) / 5월 2일 별세， 5월 5일 장려1 

8 우태연 성도(이유진 집사의 모친 , 조디배런 성도의 장 
모， 12교구 한신2구역) / 5월 3일 별세 ， 5월 5일 장혜 

g유초흥 도서섬 엉회 • 특서 강상문 대외 
주 제 :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 · 구약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마 감 :6월 12일D째6월 엉일 발외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xt A 
0-‘ 

충헌기도윈루디O딴 

충현기도원 
충현기도원 

g성흘린 

부서 

9괴구 

11교구 

15교구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뀐골 1: 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훌톨얼 견도염피 

부서 | 일시 
5교구 1 15일(다음 주웹 14:00 
13교구 1 15일(다음 주웹 14:00 
15교구 1 22일(주웰 14:00 

장소 

메추리기훌 

지11교육관 507호 
제1교육관 407.호 

딩 1년 1인 1명(1 '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해l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션교언어 흘린 

일시 :매주일 15.ûO 
장소 . 재교육관 4ffi화맴결)410회동밀레이씨) 501회몽결)504회인되 댔회네웰 댔호l버밑님) 

쨌화상l링카)500회캄보디이)510화리입 

톨톨 

1 김보현 군(김해길 안수집사의 아들， 10교구)과 김인선 
앙(김회인 집사 -서명재 권사의 딸， 타교) / 1 4일(토) 
11:00, 어 린이회판(문화관) 2충 그랜드훌 

2. 장한샘 군(장경문 집사 오선회 집사의 아들， 3교구) 
과 박선미 양(박규현 집사 · 신은숙 집사의 딸， 타교) / 
1 4일(토) 13:00, 충현교회 갈렬리훌 

3 원재윤 군(이향숙 씨의 아들)과 이서진 앙(김자순 권사 
의 딸， 23교구)/14일(토) 14:00, 압구정부페 웨딩훌 

4 이승엽 군(이인호 집사 조혜경 권사의 아들， 23교구) 
과 이노우메아야 앙(이노우에미츠노리 씨 , 이노우에 
마유미 씨의 딸)/14일(토) 17:00, 가든파이브혜딩컨앤 
션 10충티파니훌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ÕH층 시설공사와 사업될양로 

원 · 힘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쟁납골시셀이 이 
웃 사랑의 열매(롬 15 : 2)가 되게 하.~서 

툴당11마'1"빼비뭘리모톨밍훌싸 
굉A꾀|칸 :4월 18밑-6'월30iI 

2011년 CMTC쉰a후윈빼 
밑씨 :5114얻패훌:11-1양30 
훌~:.1.톨를501흥’흩 .... 빼에m 

13 (금) 

탁정헌/이상근 
막 10:46-52 

용헌교외흑닥직원모칩 

1.모 집 부 문경비직(남자 세례교인) 
2찌| 훌 서 류탬이렌t 주E퉁록등복 행i징추천세타교맨 
3，서류~I훌~iζ법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 시무국 

당똥2-B2O<X뼈02) 
g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t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담후 2:히이 되게 하소서.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c]호 l 14 (토) 

박용현/임태주 

10 (화) 

양재웅/주락진 

.한l:!.긴꾀E톨샅l 예배 담당 (5/11 - 5/15) 

예배| 설교 l 사회 l 기도 l 찬양 
수요 1 1 넘치는 은혜(고후 9:8) 김성관 목사 l 김정훈 | 황은선 | 하늘 영광 내 맘에 넙치네(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17싸의 것은 7t이사빼 하나뱀 것은하나뱀에 22: 15-때빽성 목사 최상민 | 선정숙| 큰 죄에 빠진 나를(실로암 찬양대) 

금요집회 | 김성관목사 |이희식| 예루살렘찬O왜 ·오케스트라 /장로앙상블/소프라노오지수 

주일 11 발을씻기심(요 13:3-17) 박은효목사 |나기태|신상수 예배전찬양〉 

주일 띠 발을씻기심(요 13:3-17)하종철목사 |안치원|예정호|예수나를오라하네외/테너최숭민까브리엘챈빼) 

주일 메 발을 씻기심(요 13:3-17) 김성관 목사 | 김근영 | 윤병식 | 오 신실하신 주 외 /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주일 IV I 발을 씻기심(요 13:3-17) 이광현 목사 | 하형욱 | 김규석 | 예수 사랑하심을 외 /소프라노 임화숙싸벤챈꽤) 

주일 v l 발을씻기심(요 13:3-1끼유재진목사 l 박지훈 l 전홍렬|그 때까지외/플룻김하은{예본오케스트라) 

주일찬양| 베드로의사역(행 9:36-43) 김성관목사 |황의연|한홍연| 초둥1부 / 벤엘여성중창단 / 1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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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 기 · 는 분 · 들 >(짧 031-766-5425) 기도원집회안내 (~ 02-552-8200)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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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근영 
1교구 

문성수 
4교구 

안치원 
24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우|임목사 김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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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강창원 

김정훈 
7교구 

박인기 
애~f디부 

유현철 
대학부 

최상민 
11교구 

황의연 
g교구 

김연식 
3교구 

나영실 
a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CijijK!ip_~I. 충현교회 - ‘ ; 

·시링부 신범식 

김말자 
14교구 

김정회 
4교구 

윤인숙 
6교구 

잉태주 
17교구 

흥순애 
5교구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사 송요한 

김숭회 검진협 

강욱련 
1교구 

김정자 
16교구 

욱미자 
9교구 

이향란 
2교구 

최문실 
12교구 

·강도사 박만복뚫부 

· 선 

l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학부 13.교구 

이복순B 이옥주 
11교구 18교구 

전은회 정원임 
7교구 23.교구 

·전임지휘자 

· 전임연주자 

교 

짧
 서
싫
 
째
꽤
 
합
關
 
뺀
빼
 
없
轉
 
합
뺑
 
댐
鋼
 
썩
總
 
행
辦
 
빼
랩
 
씹
爛
 
회
원
 
핸
鴻
 
빼
總
 
깎
腦
 
짧
 하
원
 
靜

구
g
 김
외
 김
m
 김
 김
봉
 박
빨
 박우
 *
꿇
 L
낌
 워
|
짧
 아
얘
껴
 
야
센
 ic 

앞
때
 젓껴
 조r
M
 최
센
 - →주
횡
 

기
 

A 

-

제
 

7 

새
 

끼
J
재
 ; 

’ 
; 

때
짱
 옳 근
원
 댔지
。
 

펴
며
 씩
쟁
 현식
원
 팬
댐
 도
원
한
짱
 

뚫
 호
원
 후
짧
 A장
 鐵
황
짧
 드꿇
 서。
 

짧
 챔
정
 
챔
때
 
잃
떻
 
짧
빼
 
擺
빼
潤
 
썩
爛
 
샘
聽
 
앞
뺀
 
됐
꽤
 
싸
總
 
얘
램
 
이
빼
 쨌
鋼
 
鎬
鎬
씬
빼
 
聽

”!i 

”““ 

자
。
 

U
3。

웹
빼
 
챔
鋼
 
캠
織
 
總
網째
빼
 
짧
짧
 
빽
懶
 
體
總뺨
網
 
뺑
꽤
 
鋼
總뺑
짧
 
빼
뺑
 
뺑
뺑
 
總
꽤
 
뺑
懶
 
짧
빼
 
繼
柳網
鋼

하
。
 

지
。
 

s
-
-
-

미
끼
 

鋼뺑
懶
 
픔
젠
얘
 

뽑
빽
 
현
總
 
캡
爛
 
캡
쐐
 
행
總
 
캡
꽤
 
핵
짧
 
빽
원
 
뽑
뺑
 
캡
뿜
 패캡
 캘
빼
 
해
쐐
 
탬
랩
 
빡
랩
 
샌
꽤
 
빡
꽤
 

; 

과
없
 캉
뻐
 
김
쟁
 
영
 킴
짧
 
류3
 W「
뻐
 
뺑
핍
 」ψ
헬
얀
 。횟
 
않
 아
밝
 야짧
 
장
뀔
 처.
 정냐
 
짧
 최
「
 때
 

””• 

자
。
 

예
 

정
 

징
 

징
 

빽
 
總
總뺨
짧
 
繼
爛擺鋼購
鋼댐
뼈
 
빼
懶
 
勳
鋼했
網
 
짜
懶
 
網
꽤
 
뺀
鋼
 
뺑
觀
 
빼
꽤
 
뺑
願
 
웹
뼈
 
째
鋼
 
샘
鋼
 
뺑
짧
 
짧
 

-

-
이
。
 

새
 

시
 

차량 

0.2.전 9:40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00 I 때납부펴，10:20야탑역 경유) 

@오전 9:50본당앞출벌찍행)1‘ 

금요철야 | 저녁 10:3이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돼，일본어및수 

화로 오후 씨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랭뻐， 중핵1 
몽랭，러시O뻐，킹보디O뻐， 인도때때로동AI통역될니다 
Si'rUtlraX.S 1ra"빼mi1~，Ote훌，ι~ãd영1 
벼-g..B'Jl<re~양öl 왜 1teEe.a1 0뼈<W뼈~ 않~， 
a잉 &i 벼i<æ， aTeie, 빠-giJl， A.s<iJ1, carbxín ãd 
trlreSiJl <re양~<M얼$해 lte o-e o<뼈〈뼈뼈않~ 

시간 브
 ι 

’ f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장 소 
제 1교육관 507호 

제 1교육관 407호 

제 1교육관 307호 
제 l교육관 301호 

갈릴리훌 
복지관지하1충 

제2교육관 1충 

시 간 
오후 12:15 
오후 12:30 

오후 12 :30 

오후 12:30 
오후 12:15 
오전 11:00 

오전 9:00(학생) 
오후 12:40(성인) 

(주) 오선 8:30-오후 6:00 
(수) 요선 10:30-12:00 
(금) 저녁 6:30-저녁 9‘% 

새가족양육부 | 오후 12 : 10 1 베 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 오전 11:00 1 제2교육관 3층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 :301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j 충현복지관 

선교관 1충 

구분 
장년 1 부 

장년 2 부 

장년 3 부 
장년 4 부 

소망부 
사량부 

에바다부 

탁아부 

구 분 시 간 장 ~ι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f:걷 Ir 끼ι 「 님-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충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2교육관 2충 


